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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7.15.(금) 조간

2022. 7. 14.(목) 11:00
배포 일시 2022. 7. 14.(목) 06:00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안용운 (044-200-5550)

<총괄>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민혜 (044-200-5551)

어선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 어선명 표기 전국 일제 정비기간(7.15~9.30)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5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

에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

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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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금)부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이번

실태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어선선명 표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안용운 (044-200-5550)

<총괄>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민혜 (044-200-5551)

동해어업관리단 담당자 과  장 김형덕 (051-410-1005)

어업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정춘길 (051-410-1090)

서해어업관리단 담당자 과  장 손영우 (061-240-7903)

어업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임대훈 (061-240-7990)

남해어업관리단 담당자 과  장 강원진 (064-780-2421)

어업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김혜숙 (064-78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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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선명, 선적항 기재 모범사례


